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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modern companies located in global supply chains, since the strong worldwide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due to global warming has been emphasized.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SSCM) could be one of the great alternatives for global companies to maintain a 
pleasant business environment while fulfilling their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This 
paper aims to provide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n SSCM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From January of 2004 to May of 2021, 185 English-written and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in eminent journals were selected for the review. The all reviewed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SSCI, SCI and SCIE indexed journals and should have accredited by WOS and JCR. 
A descriptive analysis was followed by a content analysis with regard to research design and 
methods, and data analysis techniques. We found that the number of research in the field of SSCM 
have been recently increasing and researchers and their affiliation have been expanding to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o emerging countries. We also found that the rate of the empirical studies and 
relevant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to the selected papers were relatively high.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be increased the number of the specific industry-oriented research and the quantitative 
research pursuing the opti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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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에게 벌어질 재앙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

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2015년에는 파리 협

정(Paris agreement)을 통하여 세계 탄소 배출

의 87%에 달하는 200여개 국가의 참여가 이루

어졌다. 2020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협약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강한 반성을 이끌어 내었다. 환경이 잘 보존되

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부터 출발한 지속가능경

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의 개념과 정신

은 기존의 정치, 사회적인 영역을 벗어나 기업

의 경영활동의 일부가 되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및 제품 

적시 공급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었다.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성 등의 주요 이슈

를 SCM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시켜야 했고, 이

런 요구는 Sustainable SCM(SSCM)이라는 이름

으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간간이 문헌에 Green 

SCM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SSCM 

관련 연구는 그 양과 세부 분야가 점점 증가하

여 현재는 상당한 양의 연구가 문헌에 축적되

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까

지 다양한 peer-reviewed 저널에서 발표된 

SSCM 관련 연구는 약 10,000여 편 이상이다. 

적지 않은 연구들의 축적이 과거 20여 년간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Sarkis, Zhu and 

Lai(2011)은 SSCM 분야의 문헌 연구를 처음으

로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관련 분야 연구가 진

행되었지만 분야의 역동성과 방대한 양의 새로

운 연구를 모두 담아내기는 많이 부족한 편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SSCM이라는 연구 주제를 선

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

기 위하여 SSCM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공급사슬관리(SSCM)

에 있어서 중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둘째, 지

속가능공급사슬관리(SSCM)의 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지속가능공급사슬관리(SSCM)

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SSCM 분야에 대하여 주요 연

구를 대상으로 기술적(descriptive) 속성과 연

구의 구조적 특성 관련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문헌연구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기술적 속성은 

게재년도, 저자, 소속기관, 국가, 저널 및 발행

기관 등의 속성을 포함한다. 구조적 특성 관련 

속성은 연구 주제, 연구디자인, 연구방법 및 데

이터 분석기법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SSCM 연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하

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우선 Ⅱ장에서 SSCM을 

정의하고,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문

헌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며, Ⅳ장에서는 

문헌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Ⅴ장에서 본 연

구의 한계점 및 미래연구방향이 포함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지속가능공급사슬관리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산업혁명 이후 계속 되어온 대량생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시대의 화두

가 된 1980년대에 전 세계는 미국 자동차 시장

에서의 큰 성공으로 인해 토요타(Toyota) 자동

차의 Just-In-Time(JIT)에 주목하였다. 불필요

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한다는 JIT의 주요 

개념은 제품의 생산이 시작되는 원류단계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전 과정에 도입되어 

SCM의 기반이 되었다. SCM은 공급사슬내의 

거래파트너 간에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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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불확실한 시장 및 공급환경에 따르는 수

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많은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

였다. (Simchi-Levi, Kaminsky and E. Simchi-

Levi, 2008) SCM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 제조, 구매 등 기업 내의 모든 기능 분야

를 비롯하여 재무, 인사, 개발, 물류 등 거의 모

든 지원 조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여 계획 

및 실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과거 100여 년간 진행

된 급격한 산업화는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제품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유해한 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했고, 특히 지구

온난화와 같이 인류 생존에 큰 위험을 초래하

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SSCM은 이 모든 과정

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SCM의 범위 및 

내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을 가진다.

여러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SSCM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Sundarakani et al.(2010)는 SSCM을 조직내외

를 망라하는 SCM practice에 환경적 이슈를 통

합하는 방법론으로 정의하였다. Ahi and 

Searcy(2013)는 일반 SCM에 환경 및 사회적 고

려사항을 추가하여 조정된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Turker and Altuntas(2014)는 일반 SCM 프

로세스에 기업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재무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덧입힌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정의

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인 SCM과 SSCM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SSCM

의 주요 세부 분야는 첫째, 지속가능공급사슬 

통합(Sustainable supply chain integration), 둘

째, 공급자 선택 및 개발(Supplier selection 

and development), 셋째, 지속가능 물류(Sustainable 

logistics)를 포함한다.(Giunipero et al., 2008)

지속가능공급사슬 통합 분야는 SSCM에 대한 

전략(strategy), 설계(design), 도입(implementation), 

실행(execution), 성과(performance), 조직

(organization) 등의 전반적 내용을 모두 포함

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급자 선택 및 개발 분야는 

협력업체 관리(supplier management) 및 협업

(collaboration)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물류는 SSCM의 물류

(logistic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Ⅲ장과 Ⅳ

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Ⅲ. 문헌연구방법론

1. 체계적 문헌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출간된 SSCM 관련 

주요 연구들을 탐색 및 조사하여 이들의 연구 

주제, 방법 및 결론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및 

분류하고 그 결과를 바탕을 미래의 연구 방향

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체계적 문헌연구(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체계적 문헌연구는 특정 분야의 연구의 결

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분류하여 정리하고, 

연구간 격차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

하는 연구방법론이다.(Tranfield, Denyer and 

Smart, 2003) 본 연구에서 적용할 체계적 문헌

연구는 Malviya and Kant(2014)와 Seuring and 

Gold(2012)가 사용한 연구방법론을 참조하였

다. Seuring and Gold(2012)가 제안한 체계적 

내용분석(systematic content analysis)은 다양

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실

한 문헌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

적 문헌연구의 과정은 Seuring and Gold(2012)

이 제안한 5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으며, 연

구 분류 기준은 Malviya and Kant(2014)가 제

안한 분류 속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연구의 특징은 첫

째, 보다 수준 높은 연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WOS(Web of Science)와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의 기준을 만족하는 SSCI, SCI, SCIE로 

분류된 저널에 게재된 peer-reviewed 연구만을 

대상을 한 점이다. 대상 논문 수가 많은 Scopus 

및 다른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만 등재된 연구

들은 과감히 제외하였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

에서 리뷰한 연구의 수가 다른 문헌 연구의 수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둘째,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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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 기준

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점이다. 전체

적인 구성은 체계적 문헌연구의 형태를 갖추지

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분류를 동시에 고려하

여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게 되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편이성을 증가시킨다. 기

존의 SSCM에 관련된 문헌연구는 <Table 1>에 

정리되어있다.

2. 문헌 탐색 과정 및 분류기준

문헌 탐색 단계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의 수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대상 연

구 선정기준은 1)영어로 작성된 논문, 2) 

peer-reviewed 논문, 3) WOS와 JCR의 기준을 

만족하는 SCI, SSCI, SCIE 등 3개의 연구등급 

분류에 포함된 저널에서 출간된 논문이다. 이

는 SSCM 분야에서 발표된 많은 연구 중 

“state-of-the-art” 수준의 연구를 가려내고 이들

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문헌 탐색에서 사용한 검색어는 

“Sustainable(or Green) Supply Chain”, “Sustainable

(or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및 

“Sustainability + SC(M)”이다. 위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Academic Search Premier(ASP), Business 

Source Premier(BSP), Emerald, ScienceDirect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4년 1월부터 2021

년 5월까지의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의 시작

을 2004년으로 정한 이유는 지속가능공급사슬 

관련 유의미한 연구가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

헌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하기 시작한 해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이 집필 과정에서 가능

한 최신의 연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까지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4,252개의 관련 연구가 검색되었다. 중복된 연

구를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선정기준을 적

용하여 선별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185편의 논

Table 1. Previous literature reviews on SSCM

Authors Description

Sarkis, Zhu and K. H. 
Lai (2011)

Reviewed a variety of papers in SSCM based on a number of 
organizational theories.

Fahimnia, Sarkis and 
Davarzani (2015)

274 articles between 1996 and 2013. Categories including author, 
location, key-words.

Malviya and Kant (2015)
177 articles between 1998 and 2013. Categories including research 
subjects, methodologies.

Martins and Pato (2019) 198 articles between 1995 and 2018. Descriptive and content analysis.

Moreno-Camacho et al. 
(2019) 

113 articles between 2015 and 2018. Considered supply chain network 
design problems only.

Fig. 1. The 5-step article selection process

Step 1.

Paper 

selection 

criteria

Step 2.

Search 

databases

Step 3.

Search period
(2004-2021) 

Step 4.

Search papers 

Step 5.

Final target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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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문헌 탐색 프로세스는 <Fig. 1>에 정리

되어있다.

문헌 탐색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최종 연구

논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준에 따라 분

류된다. 적용된 분류 기준은 Malviya and 

Kant(2014)가 제안한 분류 기준을 수정하여 결

정되었으며 <Table 2>에 간단히 정리되었다.

<Table 2>에서 소개한 분류 기준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저널(Journals): 논문이 게재된 저널명

2) 발행기관(Publisher):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출판사

3) 국가(Country): 제1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국

가명 

4) 소속기관(Affiliation): 제1저자가 소속된 기

관명

5) 저자(Author): 제1저자명 

6) 게재년도(Published year): 논문이 게재된 

연도

7) 산업(Industry):　논문이 다루고 있는 산업

8) 연구 분야(Research areas) 및 연구 주제

(Research Subjects): 주요 연구 주제

   - 지속가능공급사슬 통합(Sustainable supply 

chain integration)

     ∙ Supply chain design

     ∙ Supply chain execution

     ∙ Supply chain implementation

     ∙ Organization

     ∙ Performance

     ∙ Strategy

   - 공급자 선택 및 개발(Supplier selection 

and development)

     ∙ Supplier management

     ∙ Collaboration

   - 지속가능 물류(Sustainable logistics)

     ∙ Logistics

   -  동향(Trends)

     ∙ Trends

9) 연구디자인(Research design): 논문에 적용

된 연구디자인 

   - Empirical quantitative: 설문(survey)

   - Empirical qualitative: 케이스스터디(case 

study)

   - Desk quantitative: 수리적 모형(mathematical 

model), 퍼지로직(fuzzy logic) 등

   - Desk qualitative: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아카이브연구(archival study) 등

10)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연구에 적용

된 방법론

   - Survey: 설문조사

   - Interviews: 인터뷰

   - Interviews+Survey: 인터뷰와 설문을 동

시에 진행

   - Conceptual model: 이론적 연구(theoretical 

research)

   - Case study: 이론적(theoretical) 또는 경

험적(empirical) 케이스스터디

   - Mathematical model: 수리모형 개발

   - Case study+mathematical model: 케이스

스터디와 수리적 모형이 동시에 적용

   - Simulation: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검증

Table 2. The categories of research classification

Category

Journals Industry

Publisher Research area

Country Research subjects

Affiliation Research design

Author Research methods

Published year Data analysis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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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데이터분석기법 (Data analysis technique): 

데이터 문석에 사용된 주요 기법

   - Factor analysis

   -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 Analysis of variance(ANOVA)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 Simulation

   -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MCDM)

     ∙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 Analytical Hierarchy Programming(AHP) 

     ∙ Analytical Network Programming(ANP)

     ∙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TOPSIS)

     ∙ 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DEMATEL) 등

Ⅳ. 문헌연구 결과 및 논의

1. 분류기준(1): 저널(Journals) 및 
발행기관(Publisher)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선정기준은 유사 

다른 연구의 선정기준에 비하여 범위가 좁은 

편이다. 앞서 밝혔듯이 논문의 작성 언어가 영어

이고, Peer-review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어

야 한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Proceedings

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마

지막으로 Web of Science(WOS)와 Journal 

Citation Report(JCR)에 등재되어 impact factor

가 부여된 저널에 게재되고, 적어도 1회 이상 

피인용 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다 

수준이 높고 관련 학계에 영향력이 높은 좋은 

Table 3. Journals which published the reviewed papers 

Journals Frequnc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JCP) 34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IJPE) 14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IJPR) 12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

Sustainability 11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TRPE) 9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RCR) 7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BSE) 6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IJOPM) 5

Benchmarking 4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JAMT) 4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IJPDLM) 4

Omega 4

Supply Chain Management (SCM) 4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CIE) 3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AOR) 2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 (CEA) 2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EJOR) 2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IEEETEM) 2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JEM) 2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JOM) 2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POM) 2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TRPD) 2

Other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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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다. 

WOS에 등재된 저널의 경우 대개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SSCI), Science Citation Index 

(SCI) 및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의 범주 내에 속한다. 최근에 SCI와 SCIE

가 SCIE로 통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 

이전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인덱스

의 통합은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WOS는 Scopus를 포함하지 않

으므로 Scopus에만 등재된 연구는 분석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논

문이 1편 이상 게재된 저널은 총 60개였다. 선

정된 논문이 게재된 상위 5개 저널은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JCP),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IJP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IJPR), Journal of Business Ethics(JBE) 및 

Sustainability였다. JCP는 총 34편, IJPE는 총 

14편, IJPR은 총 12편, JBE 및 Sustainability는 

총 11편의 논문이 포함된다. <Table 3>과 

<Fig. 2>는 2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된 주요 저

널의 리스트와 게재 논문의 편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저널의 발간 양식이 기존의 종이 

출판물에서 디지털화된 pdf파일의 형태로 빠르

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저널의 발행기관 중에

서 스위스의 MDPI와 같이 온라인으로만 저널

을 발간하는 발행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온라인 전문 발행기관의 증가는 저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도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다양

한 발행기관 중 SSCM 연구에 기여한 발행기관

이 어떤 곳인지 조사해 보는 것은 흥미롭다. 대

학 및 관련 연구기관 들은 본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온라인 문헌서비스에 대한 계

약을 어떤 provider와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발행기관 분석의 결과 Elsevier, Taylor & 

Francis와 같이 오래전부터 종이 출간물에 대한 

문헌서비스를 해온 전통적 강자와 MDPI 및 

Emerald와 같은 신흥 온라인 강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가장 많은 리뷰 논문을 출간한 발

행기관은 Elsevier(99편) 이었고, Emerald 

Publishing(24편), Springer Nature(19편), Taylor 

& Francis(16편), MDPI(11편) 및 Wiley(11편)

의 순서로 나타났다. <Fig. 3>은 발행기관에 대

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Journals which published the review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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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기준(2): 국가(Nationality) 
및 소속기관(Affiliation)

지속가능 공급사슬에 대한 연구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나타나는 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제1저자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저자들의 기여도를 모

두 같다고 가정할 수 없고, 본 지표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할 정도

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1저자에 대한 분석만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분석의 과정은 먼저 

제1저자가 소속된 기관을 1차로 분류하고, 그 

기관이 위치한 국가를 2차로 분류하여 그룹화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제1저자의 소속기관

이 위치한 국가는 모두 35개 국가였다. 지역별

로 보면 아시아 13개국, 유럽 15개국, 북미 2개

국, 남미 2개국, 나머지 지역은 3개국이었다. 

지역별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는 전체 제1저자 

중 55.2%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29.7%, 미주 

11.9%였다.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제1저자 분포

는 27.6%로 매우 높았다. 국가로 보면 중국, 인

디아, 타이완, 이란 및 영국이 상위 5위를 기록

하였으며, 미국은 6위로 기대보다 낮은 편이었다. 

다음 기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기

관은 대학으로 나타났고, 기업 또는 연구소는 

한 곳도 없었다. 리뷰에 포함된 논문의 제1저자

가 1명이라도 포함된 대학은 총 140개였다. 이

중 상위 8개의 대학은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9편, 중국), Islamic Azad 

University(7편, 이란),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4편, 인디아), Lunghw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4편, 중

국),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3편, 인

디아), Sao Paulo State University(3편, 브라

질), University of Sheffield(3편, 영국) 및 

University of Sydney(3편, 오스트레일리아)의 

순이었다.

Fig. 3. Publishers for the review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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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소속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

국, 인디아, 이란 등의 국가와 위의 3개국에 위

치한 대학에서 SSCM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동, 남미, 서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개발도상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미국 대학의 기여도가 적은 것은 본 연구에

서 제1저자의 소속기관만을 고려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래 중국, 인디

아 등의 대학에서의 연구 논문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근래에 미국의 연구 논문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분류기준(3): 저자 (Author)

일반적인 문헌연구에서 저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류기준에 제1저자를 포함한다. 저자 중에서 

제1저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연구 논문에서 제1저자의 기

여도를 가장 높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저자 

분석의 과정에서 일군의 저자들이 유사한 주제

의 연구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결과를 목격할 

수 있다. 제1저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SSCM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하는 연구자들과 동료가 누구인지 파악

하고 전 세계적인 SSCM 연구의 흐름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일반 연구자들은 관심 분야의 최고 연

구진과의 co-work을 계획 및 시도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SCM 분야의 우수 저널

Table 4. Regional distribution based on affiliation of the first authors 

Region/Country Frequency(%) Region/Country Frequency(%)
Asia 102(55.2%) Europe 55(29.7%)
East Asia 51(27.6%) Northern Europe 4(2.2%)
China 26 Denmark 1

Japan 2 Finland 1

Korea 5 Sweden 2

Taiwan 18 Western Europe 37(30.0%)
South Asia 27(14.6%) Austria 1
Bangladesh 1 France 2
India 22 Germany 6
Malaysia 3 Ireland 1
Thailand 1 Netherlands 2

Middle East 23(13.0%) Poland 1
Iran 16 Switzerland 2
Jordan 2 Turkey 3
Oman 2 UK 16
Saudi Arabia 1 Southern Europe 14(7.6%)
United Arab Emirates 3 Italy 5

Portugal 4

America 22(11.9%) Spain 5

North America 14(8.1%)
Canada 1 Africa 3(1.6%)
USA 14 Egypt 2

South America 7(2.8%) Tunisia 1
Brazil 6
Colombia 1 Oceania 3(1.6%)

Australi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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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한 연구

자는 총 153명 중 18명이었다. 이중 Q. Zhu는 

총 Zhu and Sarkis (2004), Zhu and Sarkis 

(2006), Zhu, Sarkis and Lai (2007) 등 10편, 

P. De Giovanni는 De Giovanni (2012), De 

Giovanni and Vinzi (2012) 등 총 4편, B. 

Fahimnia는 Fahimnia ,Jabbarzadeh and Sarkis 

(2018), Fahimnia, Sarkis and Talluri (2019)를 

포함한 3편, A. Mohammed는 Mohammed et 

al. (2019/2020) 등 3편, J. B, Sheu는 Sheu 

(2008/2016) 등 3편 그리고 M. L. Tseng도 

Tseng and Chiu (2013), Tseng et al. (2013) 

등 3편을 각각 제1저자로 게재하였다. 제1저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분류 기준(4): 게재년도 
(Published year)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은 2004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게재되었다. 전체 

논문 중 가장 먼저 게재된 논문은 Zhu and 

Table 5. The first authors of the reviewed papers 

First Author Frequency First Author Frequency

Zhu, Q. 10 Das, D. 2
De Giovanni, P. 4 Göçer, A. 2

Fahimnia, B. 3 Hsu, C. W. 2
Mohammed, A. 3 Jabbour, A.B.L.d.S. 2

Sheu, J.B. 3 Kaur, H. 2
Tseng, M.L. 3 Mani, V. 2

Abdallah, A. B. 2 Rajesh, R. 2
Abdel-Basset, M. 2 Wolf, J. 2
Brandenburg, M. 2 Rest of Authors 135

Carter, C. R. 2

Fig. 4. The trend of the number of the articles by published year from 2004 to 2021*

* In 2021, the articles published from January to May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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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kis (2004)로 중국의 제조기업 중 이르게 

SSCM을 도입한 기업들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던 논문 수는 2008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가 2009년 감소한 후 2013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6년까지 감소했

던 게재 논문 수는 이후 2020년까지 완연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리뷰한 논문의 게재년도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

고 있다. 2021년의 게재 논문 수는 전년에 비하

여 감소한 듯 보이지만 2021년 5월까지의 논문 

수인 것을 고려하면 역시 전년에 비하여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탄소 배출 규제의 

흐름 속에서 향후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5. 분류기준(5): 산업(Industry)

SSCM 연구의 주제 선정의 기본적인 전제가 

공급사슬 기반이므로 본 연구의 리뷰 대상 연

구 중 많은 연구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그중에서도 특정한 산업을 주제로 삼은 연

구도 많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

는 산업별 분석을 통하여 SSCM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산업을 유추해 보고 산업별 관심도 앞으

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산업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able 6>는 SSCM 연구에 대한 산업별 비중

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한 산업을 고려하지 않

은 연구가 전체 70.8%에 해당하며 이들은 주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정 산업 중에는 

전자(electronics)산업이 5.9%, 일반 제조업

(manufacturing)이 5.9%, 그리고 자동차

(automotive) 산업이 4.9%로 구성되었다. 그밖

에도 패션(fashion) 및 물류(logistics) 산업에서 

2.7%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자산업 기반의 

연구는 Jabbour et al. (2014), Rauer and 

Kaufmann (2015), Wu and Chang (2015), 

Yang et al. (2010) 등 11편, 일반 제조업은 

Abdallah and Al-Ghwayeen (2019), Mani, 

Gunasekaran and Delgado (2018), Mitra and 

Datta (2014), Zhu and Sarkis (2007), Zhu, 

Sarkis and Lai (2007) 등 11편, 자동차산업은 

Diabat, Khodaverdi and Olfat (2013), 

Mathiyazhagan and Haq (2013), Thun and 

Müller (2010) 등 9편이었다. Abdel-Basset and 

Mohamed (2020), Chavan et al. (2018), Dev 

and Shankar (2016), Fahimnia, Sarkis and 

Davarzani (2015), Sarkis, Zhu and Lai (2011)

를 비롯한 131편은 특정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

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분류기준(6): 연구 
분야(Research Area) 및 연구 
주제(Research Subject)

본 연구에서 분류한 연구 분야 및 주제는 

Giunipero et al. (2008)이 제시한 SCM 연구주

제 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SSCM은 본질적으

Table 6. The industries considered in the reviewed articles 

Industry Frequency Industry Frequency

Agriculture 2 1.1% Food 2 1.1%

Automobile 9 4.9% General 131 70.8%

Construction 2 1.1% Manufacturing 11 5.9%

Electronics 11 5.9% Logistics 5 2.7%

Energy 3 1.6% Misc 4 2.2%

Fashion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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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SCM의 기본 바탕 위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연구의 주제는 SCM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분류 작업에서 불필요하거

나 추가되어야 할 기준은 없었다. 적용된 분류 

기준은 1단계인 연구 분야(research area)에 1) 

공급사슬 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 2) 

공급자 선택과 개발(Supplier selection and 

development), 3) 지속가능 물류(Sustainable 

logistics), 4) 동향(Trends) 등 4개의 카테고리

로 분류하였다. 1단계의 하부 분류로 2단계인 

연구 주제(research subject)를 분류하였다. 즉, 

Supply chain integration의 하부 연구 주제는 

공급사슬 설계(Supply chain design), 공급사

슬 실행(Supply chain execution), 공급사슬 도

입(Supply chain implementation), 조직

(Organization), 성과(Performance) 및 전략

(Strategy)으로 분류된다. 공급자 선택과 개발의 

하부 주제는 공급자 관리(Supplier management; 

SM) 및 협업(Collaboration)이다. 지속가능 물

류와 동향의 하부 주제는 각각 물류(Logistics)

와 동향(Trends)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 결과는 <Table 7>, 

<Fig. 5> 및 <Fig. 6>에 정리되었다. 먼저 연구 

분야에서는 76.8%가 공급사슬 통합 관련 연구

였으며, 공급자 선택과 개발 분야 13.0%, 지속

가능 물류 분야 1.1%, 그리고 동향 분야 9.1%

Table 7. The research areas and subjects distribution 

Research Area Research Subject Frequency

Supply chain integration

Supply chain design 28

Supply chain execution 15

Supply chain implementation 15

Organization 13

Performance 41

Strategy 30

Supplier selection and development
Supplier management 18

Collaboration 6

Sustainable logistics Logistics 2

Trends Trends 17

Fig. 5.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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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공급사슬 통합 분야에

서 이루어졌으며 SSCM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동향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은 SCM과 마찬가지로 연구 주제의 

범위가 매우 넓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연구 

주제에서는 성과(Performance)가 Chan et al. 

(2012), Green Jr. et al. (2012), Lee et al. 

(2013), Paulraj, Chen and Blome(2017), Zhu 

et al. (2011) 등 41건(23.6%)으로 제일 많았고, 

전략(Strategy)은 De Giovanni and Vinzi 

(2014), Gotschol, De Giovanni and Vinzi 

(2014), Schrettle et al. (2014)을 포함하여 30

건(17.2%) 및 공급사슬 설계가 Marti, Tancrez 

and Seifert (2015), Tseng et al. (2014), Wang, 

Shi and Lai (2011) 등 28건(16.1%)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반면에 조직(Organization)은 

Göçer, Fawcett and Tuna (2018), Göçer, Jin 

and Fawcett (2019), Kumara et al. (2020) 등 

13건(7.5%), 협업(Collaboration)은 Sheu 

(2016), Sheu and Chen (2012), Swami and 

Shah (2013) 등 6건(3.4%) 및 물류(Logistics)는 

Cosimato and Troisi (2015), Sheu (2008)의 2

건(1.1%)으로 연구가 제일 적은 하위 3개의 주

제였다.

7. 분류기준(7): 연구 디자인
(Research Design) 및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연구 디자인과 연구 방법은 연구의 주제 선

정 및 계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전체 연구 

수행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가 이 두 가지 요소

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디자인(research 

design)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디자인(research design)을 경

험적 정성 연구(empirical qualitative study), 

경험적 계량 연구(empirical quantitative 

study), 데스크 정성 연구(desk qualitative 

study), 데스크 계량 연구(desk quantitative 

study)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s)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연구디자인의 속성에 따라 적

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한된다.

연구 디자인과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결과

는 <Table 8>, <Fig. 7> 및 <Fig. 8>에 정리되

었다. 연구디자인의 경우 경험적 계량 연구가 

전체의 48.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

Fig. 6.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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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데스크 계량 연구 22.7%, 데스크 정성 연구 

19.5% 그리고 경험적 정량 연구 9.7%의 순서

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조사

(survey)가 Akcan and Tas (2019), Awasthi, 

Govindan and Gold (2018), Chiou et al. 

(2011), Mavi et al. (2013), Woo et al. (2016) 

등 86건(46.5%), 수리적 모형(mathematical 

models)이 Azadi et al. (2014), Mohajeri and 

Fallah (2015), Sundarakani et al. (2010), 

Zhao et al. (2012) 등 45건(24.3%), 리뷰

(review)가 Jensen (2012), Malviya and Kant 

(2015), Soda, Sachdeva and Garg (2015), 

Wong, Wong and Boon-itt (2015) 등 18건

(9.7%),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s)이 Bird 

and Soundararajan (2020), Dev and Shankar 

(2016), Srivastava (2008) 등 16건(8.6%), 케이

스스터디(case study)가 De Sousa Jabbour 

(2015), Golini et al. (2017), Lo (2015) 등 11건

(5.9%) 그리고 인터뷰(interview)가 Wang, Shi 

and Lai (2011), Wu and Pagell (2011) 등 9건

(4.9%)으로 집계되었다. 

Table 8. The research designs and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by the reviewed articles 

Research Design Research Methods Frequency

Desk Qualitative

Case study 2

Conceptual models 16

Review 18

Desk Quantitative Mathematical models 42

Empirical Qualitative
Case study 9

Interview 9

Empirical Quantitative
Mathematical models 3

Survey 86

Fig. 7.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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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류기준(8): 데이터분석 
기법(Data Analysis 
Techniques)

마지막 분류 기준은 데이터분석 기법(Data 

Analysis Technique)으로 Malviya and 

Kant(2014)의 분류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데

이터분석 기법은 크게 통계적 분석(Statistical 

Analysis) 기반의 기법, 수리적 모형 기반의 기

법 및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 기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세 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법은 기타

(Miscellaneous; Misc.)에 포함시켰다. 통계적 

처리 기반의 기법에는 상관 및 회귀분석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CR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FA),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산분석

(ANOVA) 등이 있다. 수리적 모형 기반의 기법

에는 혼합정수선형계획(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목표 프로그래밍(Goal 

Programming; GP), 확률적 프로그래밍(Stochastic 

Programming; SP), 게임이론(Game Theory; 

GT), 시뮬레이션(Simulation),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NA) 등이 있다. 다기준의사

결정기법에는 Analytical Hierarchy Programming

(AHP), Analytical Network Programming(ANP),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TOPSIS), 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DEMATEL) 등이 대표적

이다. 위의 세 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

적인 기법은 해석구조모형(Interpretive Structural 

Model; ISM)으로 컴퓨터 기반의 분석 기법이다.

<Fig. 9>는 SSCM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데이터분석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다기준의사

결정(MCDM)의 사용 비율은 24.3%였다. 구조

방정식모형(SEM)은 De Giovanni and Vinzi 

(2014), Gotschol, De Giovanni and Vinzi 

(2014), Green Jr. et al. (2012), Kim and Rhee 

(2012), Liu et al. (2012) 등 22.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상관 및 회귀분석

(CRA)이 Arimura, Darnell and Katayama 

(2011), De Sousa Jabbour et al. (2013), Wolf 

(2014) 등 10.7%, 혼합정수계획(MILP)이 

Biuki, Kazemi and Alinezhad (2020), Darom 

et al. (2018), Kaur et al. (2020) 등 10.0%, 그

리고 요인분석(FA)이 Khor and Udin (2013), 

Sheu (2016), Zhu et al. (2008) 등 7.1%로 사

용 빈도가 비교적 높다. <Fig. 10>은 다기준의

사결정기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표현하였다. 여

러 가지 다양한 MCDM 기반의 기법이 적용되

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은 

Fig. 8.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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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TEL 기법으로 He et al. (2020), Hsu et 

al. (2013) 등 총 9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TOPSIS가 Abdel-Basset and Mohamed (2020), 

Akcan and Tas (2019), Mohammed et al. 

(2019) 등 8회, ANP가 Chen et al. (2012), Hsu 

and Hu (2009), Tseng et al. (2014) 등 6회의 

순이었고, Grey relational analysis가 Malek, 

Ebrahimnejad and Tavakkoli-Moghaddam 

(2017), Rajesh (2019) 등 4회, AHP가 Chavan 

et al. (2018), Yu and Hou (2016) 등 4회, DEA

가 Azadi et al. (2014) 등 3회 적용되었다. 

MCDM의 기법과 Fuzzy Set 이론 등이 결합되어 

적용 경우는 MCDM의 기법으로 간주하였다.

Fig. 9. The distribution of data analysis techniques

Fig. 10. The distribution of MCDM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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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저명

한 저널에 게재된 지속가능공급사슬관리

(SSCM) 분야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높은 품질의 “state-of- the-art” 수

준의 연구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SSCI, SCI 및 

SCIE 등 저명 Index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연구만 고려하였다. 또한 WOS와 JCR을 통하여 

보다 상향된 선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174편

의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에 대하여 1차로 저자, 소속기관, 국가, 게재된 

저널, 게재년도, 발행기관 등의 기본적인 정보

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후에 산업, 연구 분

야, 연구디자인,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분석기법 

등 연구 동향 정보를 2차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185명의 제1저자가 

35개국의 140개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선정한 185개의 논문은 8개의 발행기관

에서 발행한 총 60개의 저널에 게재되었다, 지

난 17년의 기간 동안에 연구의 주체가 점점 다

양해지고 있고, 온라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발행기관과 저널도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최

근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2016

년 이후로 연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지속

가능공급사슬 연구에서의 산업의 다양화는 진

행 중이나 아직 부족해 보이며 연구 디자인 및 

방법론의 경우 설문 조사와 통계 분석을 기반

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서 SSCM 운영 및 성과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계량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적용된 데

이터분석기법은 구조방정식모형(SEM)과 상관 

및 회귀분석 등 통계 분석 기반의 기법의 비중

이 높았다. 모형 안에 정성변수와 정량변수가 

혼재할 때 유용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MCDM)

의 적용이 높은 편이었다. 최적화 기법은 상대

적으로 낮은 적용률을 보였다. 향후 특정 산업 

중심의 연구와 최적화 중심의 계량적인 연구의 

증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SSCI, SCI 및 SCIE의 3대 인덱스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되고 WOS와 JCR의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연구를 문헌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WOS에서 제외된 Scopus 및 기타 인

덱스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Scopus를 비롯한 기타 인덱스 소

속 저널에 게재된 연구 혹은 conference에서 

발표된 연구 중에도 기여도가 높은 연구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우수한 연구가 조사 대

상에 제외된 것은 SSCM 분야의 연구 동향 조사

를 불완전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색어로 선정한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및 

“sustainabilit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이 논문의 키워드를 벗어나 검색에서 탐지되지 

못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키워드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인한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자, 소

속기관 및 국가 등의 기준은 “제1저자”의 데이

터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제1저

자는 연구의 완성도 기여 측면에서 가장 중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의 연구가 

3인 이상의 다수의 저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고 알파벳에 의하여 저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헌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SSCM 

분야의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보

다 다양한 산업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리뷰 대상 연구 중 약 70%가 특정

한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SCM에서 그렇듯이 SSCM에서도 산업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전략, 운영, 조직 및 시스템에서의 

구성 및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산업 기

반 하에 보다 세부적인 기술 및 환경적 속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하여 운영의 성과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SSCM 분야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고 산업계에 많이 도입되지 않아

서인지 전문가 설문조사 기반의 경험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약 49%로 최적화 중심

의 계량적 연구보다 많이 관측되었다. SSCM 운

영전략 혹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도 필

요하지만 프로세스 설계 혹은 운영 측면에서 



220  무역학회지 제46권 제3호 (2021년 6월)

성과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실질

적으로 SSCM을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

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지만 운영 및 

성과의 최적화를 지향하는 계량적 연구의 증가

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본 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SSCM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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